
Ⅰ. 서 론

치아와 그것의 교합면 형태는 치과에 관계되는 모

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구조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치과보철학에서는 하악운동의 기본요소임과

동시에 저작기능을 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불가결

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저작기능에 따르는

하중면 으로서의 교합면의 작업상태를 연구하는 데

에 있어서는 각 치아의 교합면 자체보다는 오히려 상

하악치열의 교합상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치열에서 최대 교합접촉은 교두간의 완전한

감합으로 이루어지며(1), 이 위치에서 치열, 측두하악

관절, 근신경계는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

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 그러므로 자연

치열에서 치아들의 접촉상태를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올바른 진단 및 치료계획을 위한 필수적

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진다(3). 그러나 최대 교합접촉

은 각각의 피검자들 사이에서 그 수와 위치가 다양하

게 나타나며, 심지어 한 피검자에서도 변화가 있다(4).

또 그런 변화는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고(5), 저작근 활성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6). Friel(7)은 이상적인 교합상태로

부터 벗어난 어떤 변화는 접촉점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대 접촉점의 수효 및

접촉점의 위치와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임상

에서 보철물의 장착시나 수복치료시 매우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상하악 치열의 교합면의 교합상태에 관한 조사나

분석에 관한 보고는, 1904년 Black, 1921년 Ono등

이 치아에 대한 해부계측적 연구를 시행한 것을 필두

로 하여, Hellman(8)이나 矢崎(9)가 모형상에 나타난

접촉점수를 가지고 논하였던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

으나, 현실의 정상교합자가 반드시 이상적인 접촉점

수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능적 입

장에서 교합상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에 입각하여 Yurkstas와 Manly(10)는 일정조건하에

서 왁스를 교두감합위로 교합시킨뒤 인기된 교합왁

스의 투과광량을 측정하여 그것을 유효교합접촉면적

(Effective occlusal contact area)으로 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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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동일하게 平沼(11)는 shellac plate를 일정

조건에서 교합시켜, 광학적인 방법으로 교합면적을

조사함과 동시에 저작능률과의 관련을 검토하였다.

尾花(12)는 교합소면의 발현향식 및 경사각도를 구하

고 교합소면의 경사각도가 유치악 측방활주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稻川(13)은 감압지

및 shellac를 응용하여 긴밀접촉 영역 및 그외 2종류

로 분류하여 계측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교합면형태와 저작능률과의 관계에 대해

서는 자연치 혹은 인공치로 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교합접촉점수(9, 14), 교합접촉면적(11, 15), 교합면 면

적(11, 16), 교합경사각(17, 18)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또 저작기능의 작업면으로 해서 상하악교합면간에

개재하는 식품의 물성이 저작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많은 보고(19-20)가 있으며, 식품의 성상에

따라 연하하기 까지의 저작횟수, 교근과 측두근의 활

동량 및 저작운동로가 영향을 받는 것등이 밝혀졌고,

그밖에 松原(23)은 식품파괴시에 치아가 받는 외력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여 식품의 물성과 식품파괴시에

발현하느 응력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 관

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Yurkstas등(24)은 조리된 식품은 미처리된

경우와 비교하여 필요로 하는 교합력의 50%-25%

정도로도 저작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식품가공에 의

한 식편 경도의 변화와 저작에 요하는 시간이 저작근

군의 작업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풍부한 식품과 그 다양한

공급방법에 의해 적은 저작 작업량으로도 필요한 영

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일도록 현대인의 식생활 환

경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작기능의 저하 및

악안면 두개의 형태를 비롯한 구강주위의 제기관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각 방면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식이형태가 흡사하게 변

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르

는 교합상태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井上(25, 26)는 10년간 5세대에 걸쳐 부정교합의 추

이를 살펴본 결과, 1994-1946년에 출생한 세대를

부근으로 하여 부정합이 일단 상승하였고, 전후 출생

세대에서 급격한 부정치열의 증가 현황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작업량의

감소가 저작기관의 조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

히 현대인에서 보이는 부정치열의 급격한 증가는 악

골과 치아의 형태에 있어서의 부조화에 의한 것으로

도 해석될 수 있으며, 저작기능의 저하가 평생동안

대사활동을 수행하는 저작근군 및 약골의 퇴화를 야

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중면

으로서의 교합면의 환경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생

리적 형태변화인 교모의 정도 또한 영향을 받아 교합

상태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부정치열의 발생과 저작작

업량의 감소를 원인과 결과라는 입장의 근거로 삼는

다면, 상하악 치열의 교합상태를 분석하는 여러가지

연구방법들로부터 구강 제조건의 향상에 기여할 지

도 모르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985년 Tanaka와 Tajima가 고안한 새로운

계측방법인“Superimposed Rubber Pattern

Method(SRP법)”를 개량하여, 정상교합자의 교합상

태가 비정상교합자의 그것에 비해 저적 효율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교합접촉점이 분포하고, 접촉점의 수

효가 많으며, 그 총면적도 클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

상 및 비정상 교합자의 각종 교합정보를 얻어냄으로

써 치관진료시 정상적인 기능교합을 부여하는데에

적용할 타당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피검자의 선정

본 연구에 있어서 선정된 피검자는 K대학 치대생

중 만23세에서 27세에 이르는 성인으로, 치아를 포

함한 악안면 부위의 외상병력이 없고 치열중에 교합

면 충진이나 보철수복치료를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

으며, Angle씨 분류 1급의 범주에 속하는 정상교합

자5명(1군)과 2급(2군), 및 3급(3군)에 해당하는 부정

교합자 각각 5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3)(표

1). 선정된 피검자 모두는, 치주조직, 저작근군 및 악

관절의 이상이 없었으며, 평균연령은 1군이 24세, 2

군이 25세, 3군이 24.4세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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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합의 기록 및 교합상태도의 작성

교두감합위에서의 상하악 구치부 교합면의 교합상

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Tanaka(27, 28)가 고안한

“Superimposed rubber pattern method(SRP법)”

를 응요하였다. 이 방법은 교합인상재 중에서도 가장

정밀도가 우수하고 경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인

Ramitec(Polyether rubber, 독일ESPE사, 24시간

후 탄성왜곡률 0.06%, 영구왜곡률 2.5%)을 사용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으

며, 교합인상재의 유실을 막고 인상의 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해 각 피검자의 치궁에 맞는 개인용 bite

type impression tray를 자가중합형 레진으로 미리

제작하여 상하악의 교합인상을 동시에 채득하였다.

이 개인용 tray의 손잡이에는 교합면유도선(1.0㎜

stainless steel wire)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합인상

의 채득시 각 피검자의 교합평면에 일치시킬 수 있도

록 이번에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그림 4, 5).

이렇게 하여 얻어진 교합인상체의 내면에 교합면

의 형태를 식별할 목적으로 수성잉크와 함께 혼합하

여 채색된 Ramitec을 치은연까지만 주입하였다. 이

교합인상체의 블록을 precision metal 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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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information.

Fig.1. The study cast of normal subject in class I mola
relationship

Fig.3. The study cast of abnormal subject in calss Ⅲ
molar relationship.

Fig.2. The study cast of abnormal subject in class Ⅱ
molar relationship.



channel(Hitachi정공자, 일본)내에 동종의 인상재

로 피검자의 교합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한뒤, 1

㎜씩 돌출시키면서 slice cut하였다(그림 6, 7). 상하

교합상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thin sliced

rubber를 확대기(Nikon Profile Projector V-12)

로 왜곡없이 10배 확대시키고, 이 확대상을 투사지에

투사하여 상하악 관계의 계측원본으로 하였다. 계측

원본에 각 구분영역의 계측점을 표시하고, 기준이 되

는 하악 구치부 투영면도에 computer plotting 하

였다. 또한 각 구분영역외형의 곡선화를 위하여

interpolation program에 의해 실제의 교합면형태

에 근사하게 교합분포도의 작도가 가능하도록 근사

하게 교합분포도의 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computer scanning에 의해 각 피검자의

교합영역분포도를 완성하였다.

3. 조사항목

교두감합위에서의 교합상태를 입체적으로 검색하

기 위해, 하악 구치군의 기준외형에 따른 상하악 교

합면간의 거리에 의한 분류에서 교합영역 분포도 및

각 교합영역의 면적, 접촉 영역의 면적과 접촉점수를

계측하였다. 이때 교합영역에 의한 면적분포의 기준

외형으로 되는 편측 하악 구치부의 외형은 각 피검자

의 편측 하악 제1소구치로 부터 제2대구치까지의 최

대 풍융부를 연결한 선으로 하였다.

1) 상하악 교합면간의 거리별 구분영역(A, B, C,

D, E)의 면적

교두감합위에서의 교합상태를 분석상의 편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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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The bite registrating procedure by a special
designed individual tray.

Fig.5. The Ramitec bite registration with a special
designed individual tray.

Fig.6. The Ramitec bite block placed on the prescision
metal sliding channel(Hitachi Ind. Co., Japan).

Fig.7. The thin sliced Ramitec(1㎜ thickness with no
gap) and its surface apperance.



하여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8). 즉, 상하

악 교합면간의 거리에 따라 0.05㎜미만, 0.05㎜이상

0.5㎜미만, 0.5㎜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

만, 2.0㎜이상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교합영

역 분포도를 작성하고, 각 영역의 점유면적을 산출하

기 위해서 이들을 0.05㎜미만(A), 0.5㎜미만(B), 1.0

㎜미만(C), 2.0㎜미만(D), 및 2.0㎜이상(E)의 누적영

역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히(D)영역은

A, B, 및 C영역을 모두 포함하는『유효 교합영역』이

라 지칭하기로 하였다. 이 구분 영역들을 작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영역별로 개별화시켜 Image

analyzer(Buehler사, 미국)에 의한 면적계측을 시행

하였다(그림 9). 이 Image analyzer에 의한 면적계

측을 시행하였다(글미 9). 이 Image analyzer에 의

한 면적측정시 측정피사체 비율에 따른 계측치의 오

차는 0.028%미만이다.

2) 하악 구치부 기준외형(F)의 총면적

교합면의 교합상태를 조사할 때의 기준으로 되는

외형은(그림 8), 각 피검자의 교두감합 위에서의 하

악 구치부의 교합평면에 대한 투영도의 외형으로 하

고, 그것이 총면적을 Imageanalyzer(Buehler사,

미국)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교합접촉점의 분포와 수효

상하악 교합면간의 거리가 0.05㎜미만인(A) 영역

내에서 교합인상체에 천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

역의 분포와 수효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실제로

Ramitec교합인상체로부터 교합천공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집계된 수효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3대구치를 제외한 하악구치부 4개치아, 즉

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그리고 제2대구치

별로(A)영역의 수효를 집계하여 각 치아별 접촉점의

분포 상태를 평가하였다.

4)각 피검군간의 비교

각 항목에서 얻어진 실측자에 대한 유의성 검사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ersonal computer, higher version)의

t-test(p=0.05)를 통하여 통계처리 한 뒤 검증을 시

행하였다.

Ⅲ. 연구 성적

정상교합자(1군)와 비정상교합자(2군, 3군)의 교두

감합위에서 SRP method에 의해 하악을 기준으로

한 구치부 교합면의 교합영역분포도(그림10)를 작도

하였다. 이들 교합영역분포도 에는 하악구치군 기준

외형내에 5개 영역으로 구분된 교합영역이 모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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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Image analyer(Buehler Co., USA)

Fig.8. The standard shape of the divided provinces due
to intraocclusal gap between upper and lower
interdig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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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1 The diagram of the divided provinces of Class 1 due to intraocclusal gap between upper and lower molar
interdigitation.(5 subjects of Class 1,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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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2 The diagram of the divided provinces of class 2 due to intraocclusal gap between upper and lower molar
interdigitation.(5 subjects of class 2,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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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 The diagram of the divided provincess of Class 3 due to intraocclusal gap between upper and lower molar
interdigitation.(5 subject of Class 3,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시될 수 있으며, 좌우측 및 각 치아별로도 구분된 영

역의 비교와 관찰이 가능하였다.

1. 각 교합면간 거리별 구분영역의 면적(표 2, 3)

1) 0.05㎜미만 영역(A)1

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28.28㎟, SD 12.888㎟,

좌측은 33.56㎟, SD 11.418㎟였고,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30.93㎟, SD 11.811㎟였고, 2군에서 우측

의 평균치는 14.98㎟, SD 15.329㎟, 좌측은 13.64

㎟, SD 11.202㎟,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4.31㎟,

SD 12.677㎟ 였으며, 3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1.12

㎟,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7.59㎟, SD 4.675㎟ 였

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

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2).

또한 각 군에서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test결과, 2군과 3군의 비교(p=0.143)를 제외하고

는, 1군과 2군(p=0.007), 1군과 3군(p=0.000)의 비

교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되었다(표3).

2) 0.5㎜미만 영역(B)

1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81.50㎟, SD 32.393㎟,

좌측은 91.86㎟, SD 27.46㎟,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는 86.68㎟, SD 28.832㎟였고, 2군에서 우측의 평

균치는 60.88㎟, SD 25.579㎟, 좌측은 65.08㎟,

SD 34.740㎟,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62.98㎟,

SD 29.654㎟ 였으며, 3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34.94㎟, SD 10.78㎟, 좌측의 37.94㎜ℓ, SD 7.674

㎟,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36.44㎟, SD 8.962㎟

였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 차이는 통계학적 유

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2).

또한 각 군에서의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

한 t-test결과, 1군과 2군의 비고(p=0.087)를 제외

하고는, 1군과 3군(p=0.000), 2군 3군(p=0.021)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되었다(표3).

3) 1.0㎜미만 영역(c)

1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138.92㎟, SD 33.721

㎟, 좌측은 141.00㎟, SD 34.746㎟,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39.96㎟, SD 32.298㎟였고, 2군에서 우

측의 평균치는 127.12㎟, SD 39.471㎟, 좌측은

119.00㎟, SD 48.467㎟,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23.06㎟, SD 41.890㎟ 였으며, 3군에서 우측의 평

균치는 90.24㎟,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92.24㎟,

SD 14.156㎟ 였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2).

또한 각 군에서의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

한 t-test결과, 1군과 2군의 비교(p=0.326)를 제외

하고는, 1군과 2군의 비교(p=0.326)를 제외하고는, 1

군과 3군(p=0.001), 2군과 3군(p=0.050)의 비교에

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되었다(표3).

4) 2.0㎜미만 영역(D)

1군에서 우측의 평균친는 195.10㎟, SD 37.514㎟,

좌측은 199.88㎟, SD 37.945㎟, 좌우측 합계의 평

균치는 197.49㎟, SD 35.662㎟,였고, 2군에서 우측

의 평균치는 193.74㎟, SD 35.065㎟, 좌측은

183.64㎟, SD 34.099㎟,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88.69㎟, SD 34.881㎟,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74.23㎟ SD 34.881㎟,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74.23㎟, SD 24.583㎟ 였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

(p>0.05)(표2).

또한 각 군에서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t-test결과, 1군과 2군(p=0.582), 1군과 3군

((p=0.107), 그리고 2군과 3군(p=0.294)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표3).

5) 2.0㎜이상 영역(E).

1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145.24㎟, SD 12.296

㎟, 좌측은 132.00㎟, SD 1.792㎟,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38.62㎟, SD 10.831㎟였고, 2군에서 우

측의 평균치는 144.18㎟, SD 27.202㎟, 좌측은

151.06㎟, SD 10.728㎟,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47.62㎟, SD 19.829㎟ 였으며, 3군에서 우측의 평

균치는 139.62㎟, SD 14.905㎟, 좌측은 136.84㎟,

SD 33.926㎟,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138.23㎟,

24.747㎜2 였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차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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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군에서의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

한 t-test결과, 1군과 2군(p=0.224), 1군과 3군

(p=0.964), 그리고 2군과 2군(p=0.361)의 비교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표3).

2. 하악 구치부 기준외형(F)의 총면적(표2, 3)

1군에서 우측의 평균치는 340.36㎟, SD 35.504

㎟, 좌측은 331.92㎟, SD 36.412㎟,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336.14㎟, SD 34.195㎟였고, 2군에서 우

측의 평균치는 337.92㎟, SD 26.013㎟, 좌측은

334.68㎟, SD 32.592㎟,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는

336.30㎟. SD 27.853㎟ 였으며, 3군에서 우측의 평

균치는 312.76㎜2, SD 4.389㎟, 좌측은 312.14㎟,

SD 7.918㎟였으나, 각 군의 좌우측간 면적차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

2).

또한 각 군에서의 좌우측 합계의 평균치 차이에 대

한 t-test결과, 2군과 3군의 비교(p=0.025)에서 통

계학적 유의차로 인정되었고, 1군과 2군(p=0.991), 1

군과 3군(p=0.059)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차

로 인정할 수 없었다(표3).

3. 각 영역별 면적의 점유율(표4)

총교합면적에 대한 각 영역별 면적의 점유율로 환

산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1군의 경우 총교면적

336.14에 대하여 0.05㎜미만 영역(A)이 차지하는 점

유율은 9.21%, 0.5㎜미만 영여(B)은 26.80%, 1.0㎜

미만 영역(C)은 42.65%, 2.0㎜이상 영역(E)은

40.24%였다. 2군의 경우 총교합면적 336.30에 대하

여 0.05㎜미만 영역(A)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4.25%,

0.5㎜미만 영역(B)은 18.71%. 1.0㎜미만 영역(C)은

36.58%, 2.0㎜미만 영역(D)은 56.10%, 2.0㎜이상

영역(E)은 43.90%였다. 3군의 경우 총교합면적

312.45에 대하여 0.05㎜미만 영역(A)이 차지하는 점

유율은 2.43%, 0.5㎜미만 영역(B)은 11.66%, 1.0㎜

미만 영역(C)은 29.52%, 2.0㎜미만 영역(D)55.76%,

2.0㎜이상 영역(E)은 44.24%였다.

4. 교합접촉점의 분포와 수효(표5, 6)

1) Ramitec교합인상체에서 육안적으로 확인한 교

합천공부의 수효-(r)

1군의 우측에서 확인된 교합천공부의 평균수효는

9개, 좌측은 11.8개, 좌우측 합계의 평균수효는 10.4

개였고, 2군의 우측에서는 8.6개, 좌측은 9개, 좌우

측 합계의 평균수효는 8.8개 였으며, 3군의 우측에서

는 7.2개, 좌측은 9.2개, 좌우측간 및 각군간의 차이

는 통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

5).

2) 0.05㎜미만 영역(A)의 수효-(a)

1군의 우측에 분포하는(A)영역의 평균 수효는 5.6

개, 좌측은 9.6개, 좌우측 합계의 평균수효는 7.6개

였고, 2군의 우측에서는 6.2개, 좌측은 6개, 좌우측

합계의 평균수효는 6.1개였으며, 3군의 우측에서는

6.6개, 좌측은 7.4개, 좌우측 합계의 평균수효는 7개

로 집계되었으나, 좌우측간 및 각군간의 차이는 통계

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5).

또한 각 군에서 공히 교합천공부의 수효(r)가 영역

(A)의 수효(a)보다 다소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학

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p>0.05)(표5).

3)구치부 각 차이별 영역(A)의 수효

각 군에서 제3대구치를 제외한 4개 구치, 제1소구

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그리고 대구치에 나타난

영역(A)의 수효는, 1군의 경우 1.8개, 3.4개, 5.8개,

4.8개였고, 2군은 1.4개, 1.2개. 6.2개, 3.2개였으며,

3군에서는 1.6개, 2.0개, 5.2개, 그리고 5.2개로 집

계되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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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the right side and the left side in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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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arison between each group in A, B, C, D, E, F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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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ercentages f each occlusal contract area

Table 5.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unted number of the A-area(a) and the perforated points(r) of Ramitec bite
impressions.



Ⅳ. 총괄 및 고안

상하악 치열의 교합면의 교합상태에 관한 조사, 검

토는 구강 제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이

고, 근년에 들어서는 교합과 저작 작업의 결과로하여

저작능률이나 식품파단에 요하는 교합력과 저작력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또한 저작작업의 수압면에서

의 교합면의 형태적 조건은 하악운동의 연구와 더불

어 치과보철학 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

교합면의 접촉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지금가

지 치아의 해부계측적 연구로부터 모형상에서 접촉

점수를 계측하거나, 투과광량방식에 의한 접촉면수

와 면적의 측정, 혹은 감압지 및 압력측정용 sheet를

응용하는 방법등의 조사방법들이 널리 이용되어 왔

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교합상태의 충분한 파

악이 어렵고, 또한 상하악 교합면을 정확하게 입체적

으로 정성분석하기란 불가능한 방법들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교합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하악 교

합면의 대향관계를 구하는 방법, 접촉점수를 구하는

방법, 접촉면적을 구하는 방법, 교합소면을 구하는

방법 등 많은 조사방법(8-36)이 행해져 왔지만, 실제의

접촉영역 및 그것에 근접하는 교합영역을 입체적으

로 표현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1. 연구방법에 대하여

1) 피검자 및 피검악

교두감합위에서 교합상태의 검색을 하기위해 피검

자를 선택할 때, 치아의 동요도나 교모의 정도, 미 교

두감합위에의 유도오차의 가능성등이 연구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3세

에서 27세 사이의 성인 중에서, 치아의 동요도에 관

해서는 생리적인 범위에 있고, 교모에 관해서는 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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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unted number of the A-areas(a) on individual tooth



소면이 교두부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로 선택

하였다. 또 정상교합군에서 교두감합위로의 유도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

여, 교두감합위가 명확하고 조기접촉이 없는 피검자

를 선택하였고, 정좌위 및 두부위치를 일정하게 고정

하여 두부위치에 따른 교합접촉점의 변화에 대한 영

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두부위치의 변화에 따른 교

합 접촉점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Mohl(53)과

최 등(56)의 연구보구에서와 같이 교합접촉점의 위치

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도 피검자의 두부위치를 수평

면에 수직이 되도록 고정한 뒤 가장 강하게 교합하도

록 5회 이상 연습시킨 후 1피검자에 대하여 3회씩 반

복하여 교합기록을 채득하였고, 그 중에서 양호한 것

을 선택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의 선택

교합면의 교합상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론이 보고되고 있는데, 1904년에 Black(4)

이 영구치와 유치의 형태를 계측하여 저작에 관여하

는 교합면의 해명을 시도한 것을 필두로, Ono(41)는

“area meter”를 이용하여 일본인의 치아형태를 계

측하고 저작면적의 측정을 행한 방 있으며, 矢崎(9)는

저작운동시 치아 교합면이 접촉점수와 접촉이동범위

가 직접 저자에 관여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교합면의 교합상태에 의한 조사나 연구

는 구강외에서 모형을 이용한 측정이 많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Hellman(8)이 정상교합인의 교두감합위에

서 상하악 교합면의 접촉상태에 대하여 모형상에서

분석한 보고가 있는데, 이상적인 접촉상태는 대향관

계가 1치대 2치이고, 상하악 32개 치아가 교합한 경

우에 138개의 접촉점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神山(14)은 카본 페이퍼를 이용하여 교두감합위에

서의 교하바접촉점수를 계측하였고, 동시에 seive

filtering법을 이용하여 저작능률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原(30)과 小林(31)는 교합기에 부착한 모형에

교합지를 개재시켜 물린 뒤 교합면에 인기된 접촉부

위를 촬영하고, 투영기에서 2배로 확대 영사한 후 투

사지에 투사하여 상하악 교합면의 대향관계를 관찰

하였다. 반사 도료를 이용한 尾花(12)나 早川(42)은 반사

광량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경사각도를 구하였다. 川

村(33)은 상하악 모형을 교두감합위에서 고정한 뒤 교

합면을 일정량씩 한층 한층 삭제하여 그 삭제된 각각

의 층에서 투사하여 등고선을 작도하였다. 이 등고선

은 교합면에서의 등공극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촉

점수와 면적, 및 치면간 공극량을 구할 수 있었다. 또

한, 武田(43)은 교모의 의의를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

해, 동일한 피검자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모형을 조사

한 바 있는데, 상하악 치아간의 공극 및 접촉소면을

백색 실리콘으로 인기한 되, 자종 농도계측분석장치

를 이용하여, 0-1000m의 범위를6개 영역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모형이 구강내와 동일한

악위에 고정 또는 이동되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단지 교모에 의한 교하바소면 및 교두경사에 대한 해

부학적 계측에 그치고 만다.

한편, 구강내 측정법으로 독특한 것은

Dahlberg(16)의 연구인대, 그는 occlusa contact을

조사하기 보다는 occlusal surface area를 구하여

조사하는 쪽이 정확하다고 설명하면서, 2.0㎜ 두께

의 왁스를 교두감합위에서 교합시켜 인기한 압흔부

를 planimeter에서 면적을 구하여 저작능률과 접촉

면적에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Yurkstas와

Manly(10)는 0.5㎜두께의 왁스 사이에 파라핀을 한층

개재시킨“occlusal sandwich”를 제작하고, 투과량

을 계측하므로써 effcetive occlusal contact area

로 하였다. 平沼(11)는 교두감합위에서 두께 2.0㎜의

shellac plate를 교합시킨 shellac bite를 이용하여

투과광량을 측정하고 4종류로 면적영역을 분류하였

으며, 동시에 seive filtering법에 의해 저작능률의

측정을 행하였다. 또, 腰原(44)도 shellac plate를 이

용하여 교두감합위에서의 접촉면수 및 면적의 계측

을 시행하였고, �合(32)은 두께 1㎜의 모델링콤파운

드 2장사이에 0.02㎜의 비닐지를 개재시킨 측정판을

연화시켜 교합시킴으로써 접촉면수 및 면적을 측정

하였다. 그러나 shellac platte, 모델링콤파운드, 감

압지 등은 조작성이 우수하지만, 구강감각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이들 재료는 열가소성으로 전연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부분의 관찰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된

다. 中尾(36)는 지금까지의 왁스 및 shellac plate와는

달리, 카본 분말을 혼화한 실리콘 블랙을 이용하여

교두감합위, 측방치치아접촉위, 전방활주운동 및 측

방활주운동에 따른 교합접촉 소면을 투과광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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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측정하였다. �本(45)은 中尾(36)의 방법을 이용하

여 교두감합위에서의 교합접촉면적을 구하고, 교합

소면수, 접촉면수, 교합소면 경사각 및 최대 교합력

을 측정함과 동시에 serive filtering법에 의한 저작

능률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木下등(34)은 압력측정

용 컴퓨터 시스템(Dental Prescale, Fujifilm, 일본)

과 감압지를 이용하여 교합접촉상태와 교합압을 측

정한 바 있으며, 羽賀 등(46)은 교두감합위에서 실리콘

인상재에 의한 투과광량의 이용과 동시에 Dental

Prescale과 화상해석용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土

佐 등(47)은 실리콘인상에 의한 교합접촉상태의 계측

에 화상처리를 행하여 면적을 측정하였다. 이렇듯이

최근의 교합면간 공극의 변화 및 교합접촉면적에 관

한 조사는, 실리콘 인상재를 교합인기를 위한 재료로

하여, 자동 농도계측분석장치를 응요하거나 투과광

량방식에 의한 방법등이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러나, 이들 투과광량방식이 갖고 있는 불

가피한 광학적 결점은 점차적 변화를 나타내는 정보

의 분별력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교합접촉점의 평가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능한한

얇고 경화시간이 짧으며 재현성이 놓아야 한다(59). 교

합접촉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피검자의 연

령, 음식물 섭취의 경향, 교합접촉을 측정하는 기구

의 유형(3, 58, 59, 60, 61, 62), 측정재료의 두께(63, 64), 시간(5)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저자는, 교합접촉점의 평가에 사용되는

재료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polyether rubber(Ramitec)를 선택하여 교합인기

를 시행하였으며, 그 교합인기로부터 얻어진 인상체

를 1㎜ 간격으로 예리하게 절단하여 thin sliced

rubber를 만들고, 그것의 한장 한장에 나타난 교합

상태의 단면도를 작도한 뒤, 다시 모든 단면도를 겹

쳐서 합성시키는 과정으로부터 교합면간의 거리를

임으로 규정하여 측정할 수 있는 SRP법을 선택하였

다. 이방법은 Tanaka, Tajima에 의하여 개발된 이

래, 이 방법의 우수성은 이미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27, 28). 그러나 그들이 사용했던 기존

의 SRP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작도과정을 computer scaning에 의하여 간략화 하

였고, 피검대상자로는 건강한 성인 중 정상 및 비정

상 교합자를 선택하여 시행하므로서, 기존의 연구에

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교합접촉의 안정성에 대한 정

상군과 비정상군의 교합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는 구내외를 통하여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치과진료시 정상적인 기능교합을 부여하

는 데에 좋은 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성적에 대하여

SRP법에 의해 작도된 교합영역분포도로부터 교합

면의 면적, 각 교합영역별 면적, 교합접촉영역의 면

적과 접촉점수를 계측하였다. 또한 모든 계측치는 t-

test(p=0.05)를 통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 하악 구치부 기준외형(F)의 총면적

교합면의 범위를 한정짓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

부학적 교합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목적 혹

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고, 또 저작운동에 의한 교합

소면의 집합체와도 확실하게 다르다. 교합면 분석의

기준이 되는 총 교합면의 면적은, 피검자의 교합평면

을 기준으로 하여 하악구치부의 최대풍융부를 연결

한 선으로 규정하였는데 최대 면적의 설정기준이 동

일하고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하악 교합면

적간에 재재하는 측정판 두께의 정밀도, 온도적 영향

에 의한 재질의 변화, 그리고 복잡하게 감합하는 상

하악 교합면의 윤곽에 따른 영향 등 불가피한 여러

조건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정의한 교합면 영역은 피검자

의 교합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

준 설정에 따른 수치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종래까지의 면적 측정에 대한 연구보고는 실

측치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합면에서의 각 영역별

면적은 치아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교합면 면적에 대한 각 영역별 면적의 점유율로

환산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2) 각 영역별 교합면의 역할

(1) 2.0㎜ 이상 영역(E)

2.0㎜ 이상 영역을 적극적으로 저작에 관여하는

범위로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교합면간의 거

리가 다소 멀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작의 초기에

혹은 물리적으로 큰 두께를 가지는 식과의 저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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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 저작에 관여하고 있는 범위

라고 생각되며, 또한 식품의 탈출로에 의한 유동저항

을 경감시키는 범위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으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1군의 평규치는 138.62㎟, 총교합 면적에

대한 점유율은 41.24%였고, 2군의 평균치는 147.62

㎟, 점유율은 43.90%였으며, 3군의 평균치는

138.23㎟, 점유율은 44.24%로서, 이들 면적과 그 점

유율을 비교할 때 역시 1군의 경우 저작시 식품의 유

동저항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3군보

다는 2군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였다.

(2) 2.0㎜ 미 만 영역(D)

Dalberg(16)의 occlusal surface area에 관한 보

고 이래, 상하악 교합면간 거리가 0-2㎜까지의 영역

이 저작에 관여하는 실제 교합면의 면적이라고 하는

보고가 많고(18, 20), 실제로도 저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 영역을『유효 교합영역』이라 칭하였다.

이 영역에 대한 평균면적과 그 점유율은, 1군의 경

우 197.49㎟, 59.76%, 2군은 188.69㎟, 56.10%, 그

리고 3군은 174.23㎟, 55.76%로서, 역시 1군이 넓은

면적 및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저작에 참여

하는 교합면적에 있어 1군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그 다음은 2군, 그리고 3군의 순으로 나

타났다.

Dahlberg(16)는 이 영역에서 교합관계가 매우 양호

한 피검자의 평균친는 435.6 ㎟, 평범한 피검자의 평

균치는 326.8㎟ 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보다

도 큰 면적을 나타낸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총교합

면적의 차이 및 측정방법의 차이때문이라고 사료되

며, 따라서 이렇게 미세한 교합면의 면적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측정함에 있어서는 본 실험에 적용된 SRP

법과 같은 고정밀측정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3) 1.0㎜ 미 만 영역(c)

遠藤(49)는 일반적으로 저작운동에 의한 저작력은

교합면간 거리의 감소에 따라 증대하고, 교합면이 가

장 접근할 때에 최대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최대

저작력 발휘시 교합면간의 거리는 전반적인 경향으

로 하여 1㎜부위의 교합면간 거리에서 교합상태를 확

인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사료되어 특별

히 이 위치에서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 영역에 대한 평균면적과 점유율은, 1

군의 경우 139.96㎟, 42.65%, 2군은 123.06㎟,

36.58%, 그리고 3군은 92.24㎟, 29.52%로서, 역시

이 영역에서도 1군이 넓은 면적 및 점유율을 나타내

고 있어, 실제 효율적인 저작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1

군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다음은 2

군, 그리고 3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4) 0.5㎜ 미 만 영역(B)

田中등(48, 50)은 교합면간의 거리에 따른 식품파단

시의 하중과 변위량의 관계를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실험한 바 있는데, 식품 파단에 요구되는 하중량은

교합면간의 거리가 0.5㎜이하에 접근한 경우 매우

큰 수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遠藤(49)은 저

작의 진행과 함께 최대 저작력 발현기의 교합면간 거

리는 또다시 감소하여 저작말기에는 0.5㎜이하를 나

타내고, 또 유상의치에서는 1㎜이하, 특히 0.5㎜전후

에서 균형측의 상하악 교합면의 접촉이 발행하여, 최

종 시기에 이르러 양측성 균형교합의 성립이 가능하

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0.5㎜전후의

교합면간 거리에서 성립되는 교합면의 면적은 최대

교합력의 발휘와 안정된 교합면의 면적은 최대 교합

력의 발휘와 안정된 교합상태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합면간 거리별 구

분영역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 영역에서 川村(33)은 20대 남녀의 평균치를 상악

에서 87.81㎟, 하악에서 79.69㎟로 보고하였고, 腰

原(44)은 약0.4㎜이하의 위치에서 20대 남성의 평균

치는 41.4㎟였음을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평균면적과 그 점유율은, 1군의 경

우 86.68㎟, 26.80%, 2군은 62.98㎟, 18.71%, 그리

고 3군은 36.44㎟, 11.66%였다. 따라서 역시 이 영

역에서도 1군이 넓은 면적 및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

어, 실제 최대 저작력의 발휘와 교합의 안정에 있어

서 1군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다음

은 2군, 그리고 3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 483—



(5) 0.05㎜ 미 만 영역(A)

본 연구에서는 상하악 교합면이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0㎜위치에서보터 0.05㎜까지의 거리를 한가지

영역으로 하여 구분하였는데, 교합면간의 마지막 근

접영역을 구하는 기준설정으로서의 이러한 거리는

치근막 감각수용기의 역치(51-54)를 참고로 하여 결정

되 위치이다. 이영역에서 교합인상체는 대부분 천공

되어 있으며 상하악 교합면은 가장 밀접하게 감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의 교합면적에 대해서 Yurkstas와

Manly(10)는, 편측 구치부의 평균치는 34.8㎟, 제1소

구치에서 제 3대구치까지 완전히 접촉하고 있는 피

검자의 평균치는 48.4㎟, 제3대구치만 접촉하고 있

지 않는 피검자의 평균치는 37.4㎟라고 하였고, 腰原
(44)은 평균 41.1㎟로 보고하였다. 또 稻川(13)은 0.01㎜

이하 영역을 제외한 0.3㎜이하 영역이 25.83㎟라 하

였고, 川村(33)은 교합면간 거리가 0㎜일 때 상악에서

는 23.05㎟, 하악에서는 23.26㎟라고 했으며 武田(43)

은 각 치아의 평균치를 합계 했을 때 0.04㎜이하 영

역에서 상악은 17.25㎟, 하악은 17.00㎟이라고 하였

고, �本(45)은 0.05㎜이하 영역에서 면적의 평균치를

26.3㎟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0.05㎜미만 영역에 대한 평균

면적과 그 점유율은, 1군의 경우 30.92㎟ 9.21%, 2

군은 14.31㎟, 4.25%, 그리고 3군은 7.59㎟, 2.43%

로서, 1군 : 2군 : 3군의 면적 대비가 약(4.1) : (1.9) :

(1)이었으며, 각 군간 및각 군내에서 각 부분 영역의

면적과 점유율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3) 교합접촉점수

교합인상체의 천공여부는 0.05㎜미만 영역내에서

교합인기시 가해지는 교합력의 강도와 재료의 정밀

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가

장 정밀도가 우수한 polyether rubber(Ramitec)를

교합인상재로 사용하였고, 피검자로 하여금 일정하

게 최대 교합력을 발휘하도록 훈련시킨 후 시행하였

기 때문에 천공부의 수효(r)과 0.05㎜미만 영역(A)의

수효(a)와의 차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차로 인정할수

없었으므로(p>0.05), 그 두가지를 동일시해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riel(17)은 교두감합위란 최대 교합접촉을 가질때

라고 하였고, Woda등(66)은 중심교합위접촉이 항상

이상적인 교합위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

며, Hochman과 Ehrlich(1)는 형태적으로 좋은 교합

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교합접촉위치나 최대 교합접

촉점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악골관계가 양호

하고 교합관계도 유리한 Angle씨 분류 1급에 속하는

피검자에서 다른2급, 3급부정교합으 경우보다 교합

접촉의 면적이나 접촉점수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피검자의 분류에 좀 더 과학적인 고려를 해야할 것으

로 사료되었다.

접촉점수 및 위치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를 보면,

Ehrich와 Taicher(67)는 교두감합위에서 치아접촉위

치와 수를 기록하였는데, 하악 제1대구치에서 가장

많은 접촉점수를 보였고, 제2대추치에서 강한 접촉

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서 각 피검군에 상관없이 제1대구치와 제

2대구치에서 강한 접촉관계를 나타냈다.

Beyron(68)은 호주 원주민의 교두감합위에서의 접

촉이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사이에 양측성으로 분

포한다고 하였다. Korioth(69)는 교두감합위에서 좌

우 접촉점수가 동일한 경우가 6명, 나머지 39명은 1

개 이상의 좌우측 접촉점수의 차이를 보였으며, 구치

부 접촉의 평균수가 9.6개이고, 전치부에서는 18%에

서 교합접촉이 없었고, 82%에서 적어도 한 개이상의

교합접촉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lschev(70)

는 중심교합위에서 접촉점의 수와 일치를 기록하였

는데, 평균 72.29개의 접촉을 갖고, 89.54%에서 중

심교합접촉이 후방구치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Anderson과 Myer(3)는 구치부 치아의 4%에서 접촉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Rilise(65)는 구치부에

서 약압의 겨우 10.8개이고 강압의 경우 17.6개의 접

촉점수를 보고하였으며, McNamara와 Henly(71)는

18.5개, Zeibert와 Denegan(72) 등은 28.4개라고 하

였다.

그러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집계된 접촉점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전치부를 제외한 구치부에서 집

계된 교합접촉점수는 1군에서 평균 20.8개, 2군에서

17.6개, 그리고 3군에서 16.4개를 나타냈다. 이러한

— 484—



차이는 피검자의 연령에 따라서 큰 표준편차를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에(57, 58, 69, 70), 연령의 증가에 의한 교

모와 그에 따른 교합접촉면의 양적 증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표6은 표5에서보다 교합접촉점수가 더 많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0.05㎜미만 영역에 인접치

아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 각 개별치아별로 따로

헤아렸기 때문에 총집계수에 있어서 그 중복된 수효

만큼 다소 증가되었을뿐이다. 표6에서 보이는 것처

럼, 1, 2, 3군 모두 제1대구치부에서 가장 많이 집중

된 교합접촉 점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1군의 경우

제1소구치를 제외한 모든 구치부에서 비교적 균등한

정도의 교합접촉점 분포를 보였고, 2군의 경우는 제1

대구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치부에서 현저히 감소

된 교합접촉점들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3군의 경우

는 제1대구치의와 제2대구치에서 동일하게 집중된

교합접촉점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정밀측정법인 SRP법에 의하여

정상교합인과 비정상교합인에 대한 교합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전에 예상했던바 대로 정상군(1군)

이 비정상군(2군, 3군)보다 양호한 교합상태와 교합

접촉면적 및 유효교합접촉면의 점유율도 우세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합상태의 변화는

식생활 습관이나 개체의 활동성정도에 따라 많은 영

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연령의 정도에 따라 개체별

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연령별로 좀더 세분화되고, 개체의 식생활 습관과 활

동성, 즉 직업이나 스포츠에의 관련여부 등이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Ⅴ. 결 론

교두감합위에서 최대 교합력으로 교합할 때의 교

합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 23세에서 27세에 이

르는 성인중 Angle씨 분류 1급의 범주에 속하는 정

상교합자(1군) 5명과 2급(2군), 및 3급(3군)에 해당하

는 부정교합자 각각 5명씩 총15명을 대상으로 검색

하였다. 피검자의 두부위치를 수평면에 수직이 되도

록 고정한 뒤 가장 강하게 교합하도록 5회 이상 연습

시킨 후 1피검자에 대하여 3회씩 반복하여 교합인상

을 채득하였고, 그 중에서 양호한 것을 선택하여 시

료로 사용하였다. 교합인상재료는 polyether

rubber(Ramitec, 독일ESPE사)를 선택하여 교합인

기에 사용하였으며, 그 교합인기로부터 얻어진 인상

체를 1㎜ 간격으로 예리하게 절단하여 thin sliced

rubber를 만들고, 그것의 한장 한장에 나타난 교합

상태의 단면도를 작도한 뒤, 다시 모든 단면도를 겹

쳐서 합성시키는 과정으로부터 교합면간의 거리를

임의로 규정하여 측정할 수 있는 SRP법

(Superimposed rubber pattern method)을 적용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교합접

촉의 안정성에 대한 정산군과 비정상군의 교합양상

을 규명하고자, SRP법에 의해 작도된 교합영역분포

도로부터 교합면의 면적, 각 교합영역별 면적과 점유

율, 교합접촉영역의 면적과 접촉 점수를 계측하였다.

모든 계측치는 t-test(p=0.05)를 통하여 그 유의성

을 검증하였으며, 이상의 비교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악 구치부 기준외형(F)의 총면적은 2군이 가

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군, 3군의 순이

었으나, 2군과 3군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차

로 인정 되었으며(p=0.025), 1군과 2군

(p=0.991), 1군과 3군(p=0.059)의 비교에서 통

계학적 유의차로 인정할 수 없었다.

2. 2.0㎜미만 영역(D)에 대한 평균면적과 그 점유

율은, 1군의 경우 197,49㎟, 59.76%, 2군은

188.69㎟, 56.10%, 그리고 3군은 174.23㎟,

55.76%로서, 1군이 가장 넓은 면적 및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저작에 참여하는 유효

교합면적에 있어 1군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그 다음은 2군, 그리고 3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3. 1.0㎜미만 영역(C)에 대한 평균면적과 점유율

은, 1군의 경우 139.96㎟, 42.65%, 2군은

123.06㎟, 36.58%, 그리고 3군은 92.24㎟,

29.52%로서, 역시 이 영역에서도 1군이 넓은

면적 및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효율적

인 저작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1군이 가장 유리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다음은 2군, 그리

고 3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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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5㎜미만 영역(B)에 대한 평균면적과 그 점유

율은, 1군의 경우 86.68 ㎟, 26.80%, 2군은

62.98㎟, 18.71%, 그리고 3군은 36.44㎟,

11.66%로 서, 역시 이 영역에서도 1군이 넓은

면적 및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최대 저

작력의 발휘와 교합의 안정에 있어서 1군이 가

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다음은 2

군, 그리고 3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5. 0.05㎜미만 영역(A)에 대한 평균면적과 그 점

유율은, 1군의 경우 30.92㎟, 9.21%, 2군은

14.31㎟, 4.25%, 그리고 3군은 7.59㎟, 2.43%

로서, 1군 : 2군 : 3군의 면적대비가 약(4,1) :

(1.9) : (1)이었으며, 각 군간 및 각 군대에서 각

구분영역의 면적과 점유율에 대하여 이 영역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6. 1,2,3군은 모두 제1대구치부에서 가장 많이 집

중된 교합접촉점들을 확인 할수 있었으나, 1군

의 경우 제1소구치를 제외한 모든 구치부에서

비교적 균등한 정도의 교합접촉점 분포를 보였

고, 2군의 경우는 제1대구치를 제외한 다른 모

든 구치부에서 현저히 감소된 교합접촉점들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3군의 경우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에서 동일하게 집중되 교합접촉점들

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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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NORMAL & ABNORMAL OCCULSAL PATERNS IN
ADULTS USING THE SUPERIMPOSED RUBBER PATTERN METHOD

Dae-Gyun Choi*, Sung-Bok Lee*, Young-Hyuk Kwon**, Boo-Byung Choi*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eri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Hee University

In order to analyze the occlusin of intercuspation with maximun bite force, fifteen healthy

adult subjects with the ages 23 to 27 were studied(Group1 ; 5-normal occlusion with Angle’s

Class1, Group2 ; 5-Angle’s Class2 malocclusion, Group3 ; 5-Angle’s Class3 malocclusion).

Head Position was fixed with occlusal plane paralleling to horizontal line and occlusal registration

record was made with polyether rubber impression material(Ramitec, ESPECo. West Germany).

After all subject were trained for maximum intercuspation at least 5 times, occlusal registration

procedure was repeated for this study. Lower posterior rubber occlusal registration records were

sliced with 1㎜ thickness using precision metal sliding channel(Hitachi Ind. Co., Japan). Gross

sectional drawings were traced from occluding view of upper and lower posterior teeth on the

rubber slices using digitizer, and superimposed for the determination of each drawing

distance(Superimposed Rubber Pattern Method). Based on superimposed rubber pattern

drawings, total area of occlusal view, sum of each area of the 5 divided occlusal contact provinces

and its ratio, total area and number of occlusal contact area were determined to elucidate occlusal

stability in the normal and abnormal occlusion groups.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p=0.05)

to determin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Group1 showed the largest standard area with occlusal view of the lower posterior teeth and

Group3 showed the smallest area.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2 and

Group3(p=0.025), and Gropu1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or both Group2 and Group3.

2. Means and ratio of the under 2.0㎜ area(D) and ratio showed 197.49㎟, 59.76% in Group1,

188,69㎟, 56.10% in Group2, and 174.23㎟, 55.76% in Group3. The results that Group1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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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area/ratio and Group3 has the least area/ratio can be considered Group1 is the most

advantageous for masticatory effective area, and Group3 is the least adnantageous.

3. Means and ratio of the under 1.0㎜ area(C) were 198.96㎟, 42.65% in Group1, 123.06㎟,

46.58% in Group2, and 92.24㎟, 29.52% in Group3. These data means that Group1 is the

most advantageous in terms of masticatory effective area and Group3 is the least.

4. Means and ratio of the under 0.5㎜ area(B) were 86.68㎟, 26.68% in Group1, 62.98㎟,

18.71% in Group2, and 36.44㎟, 11.66% in Group3. These can also be considered Group1 is

the most advantageous for masticatory effective area and occlusal stability.

5. Means and ratio of the under 0.05㎜ area(A) were 30.92㎟, 9.21% in Group1, 14.31㎟, 4.25%

in Group2, and 7.59㎟, 2.43% in Group3. The area ratio of the each subject group was(4.1) :

(1.9) : (1)and the data of the under 0.05㎜ area has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inter-group

and intra-group data/ratio.

6. First molar showed the most occlusal contact points in all subject group and Group1 showed

somewhat uniformly distributed occlusal contact point except first premolar. In Group2, all

contact point in posterior teeth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distribution except first molar.

Group3 showed evenly distributed contace points in first and second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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